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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KBS인가?...더이상 부끄러워지지 말자
      
  참담하다. 부끄럽다. 또다시 어이없는 방송사고가 터졌다. 지난 21일(일) 대
구 9시 로컬뉴스에서 화면과 자막 그리고 앵커멘트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사고 
발생했다. 리포트 1개에 단신 5개, 로컬뉴스 5분이 통째로 잘못 나간 것이다. 
초유의 방송사고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. 할말이 없다.

  앵커는 아침 광장뉴스 원고를 잘못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갔고, 뉴스 진행 
PD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.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리포트가 잘못
된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, 로컬뉴스가 끝나도록 바로
잡지 못했다는 것이다. 

  뉴스진행 PD를 맡았던 기자는 포항국 소속으로 주말 통합당직에 따라 당일 
대구에서 업무를 봤다. 앵커는 아직 수습 아나운서다. 근무환경이 익숙하지 않
고 경험이 부족했다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다. 방송 전
에 앵커의 원고와 화면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. 더구나 KBS의 
간판뉴스인 ‘뉴스9’에서 벌어진 일이다. 
  
  부적절한 그래픽 영상으로 사과방송을 한지 며칠만에 대형사고가 또다시 터
졌다. 시청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.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취재 제작 시스
템의 허점으로만 볼 문제인가. 근무기강의 문제인가. 리더십의 문제인가.    

  분명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하다. 경영진은 과감하게 결단하라. KBS! 더 이
상 부끄러워질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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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하는 교섭대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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